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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lable plays an important role in Korean visual word recognition. Previous studies on syllable frequency effect have reported 
mixed results, which showed inhibitory effects in noun words while facilitative effects were shown in noun and verb Eojeols. 
Furthermore, most studies on Eojeols which reported facilitative effects of first syllable frequency employed correlation and 
regression approaches, which suggests the necessity of an experiment with factorial design. The present study carried out two 
lexical decision studies, employing noun Eojeols with 3 and 4 syllabl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irst syllable 
frequency, controlling for Eojeol length, Eojeol frequency, and the number of meanings. High and low frequency of first syllable 
were compared in both experiments, while manipulating stem length. In Experiment 1, 3-syllable noun Eojeols were manipulated 
to have 1 or 2 stem length in syllables, while 4-syllable noun Eojeols were manipulated to have 2 or 3 stem length in syllables 
in Experiment 2. The results showed that facilitative effects of first syllable frequency regardless of stem length in lexical 
decision latencies and accuracy in both experiments. These results are in accordance with previous studies on Eojeol. To 
summarize,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syllable frequency effect in Eojeols while controlling other 
confounding factors, which showed robust facilitative effect of first syllable frequency irrelevant of Eojeol length, stem length, 
and Eojeol frequency. Therefore, the current results are discussed in terms of processing of Eojeol distinct from that of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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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syllable)은 어휘를 구성하는 하위 어휘 요인(sublexical 

unit) 중 하나로, 특히 첫음절은 시각 어휘 재인의 초기 과정

에서 처리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이러한 첫음절이 시각 어휘 

재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Carreiras et al., 1993; Hutzler et al., 

2004; Conrad et al., 2007). 예를 들어, Carreiras et al. 

(1993)에서는 첫음절 빈도를 주요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제

시되는 자극의 어휘성을 판단하는 어휘 판단 과제(lexical 

decision task)를 시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고빈도 첫음절로 

시작하는 어휘들이 저빈도 첫음절로 시작하는 어휘 대비 반

응 시간이 더 느리고 정확도도 낮은 억제 효과(inhibitory 

effect)가 나타났다. 첫음절 빈도의 억제적 효과는 스페인어

(Conrad et al., 2008), 독일어(Conrad & Jacobs, 2004), 프

랑스어(Conrad et al., 2007) 등 여러 언어에서 보고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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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음절이 주요한 하위 어휘 요인이라는 점을 지지하

는 실험적 증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시각 어휘 재인에서 음절 빈도 효과가 첫음절 빈

도의 산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

되었다(Conrad et al., 2008). 음절 초기 연구에서는 첫음

절 빈도를 계산할 때, 특정 첫음절을 공유하는 어휘들의 

출현 빈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고빈도 음절과 저빈도 음절

을 분류하였다(Carreiras et al., 1993). 다른 연구(Perea & 

Carreiras, 1998)에서는 첫음절의 출현 빈도를 계산하여 최

소 출현 빈도가 100회 이상인 음절을 고빈도 음절로, 최대 

출현 빈도가 60회 미만인 음절을 저빈도 음절로 정의하였다. 

Conrad et al. (2008)에서는 첫음절 빈도의 계산 방식을 일

원화하고자 두 가지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첫 번째는 첫음절

의 토큰(token) 빈도이고 두 번째는 타입(type) 빈도이다. 첫

음절의 토큰 빈도는 특정 첫음절을 공유하는 어휘의 모든 출

현 빈도를 합산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타입 빈도는 해

당 첫음절을 공유하는 어휘들의 가짓수를 의미한다. Conrad 

et al. (2008)에서는 두 유형의 첫음절 빈도가 시각 어휘 재

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첫음절의 억제 효과가 토큰 빈도에 의한 것임을 보고하였다. 

반면, 첫음절의 타입 빈도는 시각 어휘 재인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유형의 빈도가 서로 다른 정보 

처리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시각 어휘 재인 과정에서 첫음절의 중요성은 인도 

유럽어 계통의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나타났으나

(Kwon, 2012; Kim & Nam, 2018; Kim et al., 2020), 음

절 빈도 효과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won(2012)에서는 Conrad et al. (2008)과 유사하게 한국

어 2음절 명사 단어를 대상으로 첫음절 토큰 빈도와 타입 

빈도가 시각 어휘 재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스페인어와 동일하게 토큰 빈도가 높은 첫음절로 시

작하는 한국어 단어들은 토큰 빈도가 낮은 첫음절로 시작

하는 단어들에 비해 느린 반응 시간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어 명사 단어 연구와 달리, 어절 대상 연구에서는 단어와 

다른 결과가 보고되었다(Kim & Nam, 2018). Kim and 

Nam(2018)에서는 명사 단어를 기반으로 생성된 체언 어절

에 대하여 어휘 판단 과제를 시행하였고 수집된 반응 시간에 

대한 상관 및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한국어의 어휘 단위에 따라 

첫음절 빈도가 달라지는 결과는 한국어의 독특한 특성에서 

기인하였을 여지가 있다(Kwon, 2020). 한국어는 다른 알파

벳 계통 언어와 다르게 자음과 모음이 집약적으로 결합하여 

음절을 구성하는 모아쓰기 체계를 사용한다. 또한, 한자 문

화권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어 어휘를 구성하는 상당수의 

단어는 한자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한국어의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어 어휘의 첫음절이 단순한 음

운 단위로서의 음절이 아니라 의미 자체를 지닌 형태소로서 

기능할 여지가 있다(Kwon & Nam, 2011; Jin et al., 2018; 

Kwon, 2020). Kwon and Nam(2011)에서 음운 이웃과 한

자 형태소 이웃의 크기를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

행한 결과, 음운 이웃의 수가 많을수록 반응 시간이 느려지

는 억제 효과가 보고되었으며, 동시에 한자어 이웃의 크기가 

커지면 음운 이웃 수의 억제 효과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타

났다. Kwon(2020)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어 어휘

의 첫음절 특성에 따라 연구 결과가 혼재되었을 것이라고 제

안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의 특성 외에도 한국어 어휘의 첫음절 효과

를 조사한 연구들 간 실험 설계의 차이가 혼재된 결과를 불

러왔을 여지도 존재한다. 가령, 한국어 첫음절의 억제 효과

를 보고한 Kwon(2012)에서는 요인 설계 방식을 채택하여 

첫음절 빈도만을 조작하고 단어 빈도, 음절 수, 두 철자 빈

도(bigram frequency), 표기 이웃 크기 등의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여 실험 재료를 구성하였다. 반면, 한국어 어절을 대

상으로 한 Kim and Nam(2018)과 Kim et al. (2020)에서는 

실험 설계 대신, 상관 및 회귀 분석 방식을 사용하여 어절 

재인에서 첫음절 빈도의 촉진 효과를 보고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어 어절을 소재로 하여 음절 빈도 효과를 

검증한 연구 중 대부분이 상관 및 회귀 분석 방식을 채택하

였으며 요인 실험 설계를 채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

다. 한국어 어절을 대상으로 상관 및 회귀 분석을 진행한 연

구들(Kim & Nam, 2018; Lee et al., 2019; Kim et al., 

2020)에서는 요인 설계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로 실험실 상

황이 아닌,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실질적인 어휘 단위인 한국

어 어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일반화된 결과를 제시하기 위

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명사 단어에서 보고된 

억제 효과와 어절에서 보고된 촉진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품사인 명사 어절을 대상으로, 요인 

설계를 채택하여 다른 혼입 변인이 통제된 상황에서 음절 빈

도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에서 최초로 어절을 대상으로 요인 설

계 기반 연구를 수행하여 음절 빈도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였

다.

  한국어 어절은 내용 형태소인 어근 혹은 어간에 조사나 

어미가 붙어서 생성된 활용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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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성 방식으로 인해 어근 길이는 어절 처리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로 여겨진다. Kim et al. (2022)은 한국어 용언 

어절을 대상으로 어간 길이에 따른 어휘 판단의 행동 반응 

및 뇌파 양상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행동 반응에서는 전체 

어절의 길이가 동일하더라도 어간 길이가 짧은 조건이 긴 조

건에 비해 빠른 반응을 나타냈다. 뇌파의 경우, 어간 길이의 

효과가 중-저빈도 단어에 한정하여 자극 제시 후 400ms 

대에 정점을 보이는 부적 파형인 N400 컴포넌트에서 보고

되었는데, 이는 중-저빈도 단어에 대한 분절 처리 과정

(decomposition)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선 

결과에 비추어 보면, 어간 길이는 한국어 어절 시각 재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 어절 중 대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명사 어절에서(Lee & Nam, 2020) 

어근은 명사 단어에 해당되며, 전체 어절 길이와는 별도로 

어절 내에 존재하는 어근으로서의 단어 길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용언뿐만 아니라 체언 어절에서도 어간 길이의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 어휘 재인에 미치는 여러 변인

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첫음절 빈도의 효과가 어간 길이 및 

음절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험 1에서는 3음절 어절을 대상으로 어근 길이에 따

른 첫음절 빈도의 효과를 알아보았고 해당 결과가 어절의 음

절 수에 따라 변화하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4음절 어절을 

대상으로 실험 2를 진행하였다. 만약 시각 어절 재인에서 첫

음절 빈도의 촉진적 효과가 나타난다면, 고빈도 첫음절로 시

작하는 어절을 재인할 때 저빈도 첫음절 어절에 비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절의 

음절 빈도 효과가 음절 길이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면, 3음

절과 4음절을 사용한 실험 모두에서 유사한 효과 양상이 나

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 1 

실험 1은 3음절 한국어 시각 어절 재인에서 음절 빈도에 따

른 촉진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앞선 촉진 효과가 어근

의 길이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첫음절 

빈도 조건과 어근 길이 조건을 도입하였고 어절을 자극으로 

하는 어휘판단과제를 수행하였다. 과제 수행에서 도출된 반

응 시간 및 정확도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방  법

참가자

한국어 모국어 화자 30명(남 8명)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4.5세(SD= 2.1), 연령의 범위는 

21-30세였으며 이들의 시력(또는 교정시력)은 모두 정상이

었다. 모든 참가자는 실험을 시행하기 전 참여 동의서를 작

성하였고 참가 이후 소정의 실험 참가비를 지급받았다.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자극은 3음절의 명사 어절로 1500만 어

절을 대상으로 빈도가 계산된 세종 말뭉치에서 선정하였다

(Kang & Kim, 2009). 자극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경우, 음절 

빈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어절 

빈도를 통제하였으며, 따라서 표적 어절은 세종 말뭉치 빈도

를 기준으로 어절 빈도가 100 이하인 저빈도 어절만을 선택

하였다(Hutzler et al., 2004; Conrad et al., 2009; Kwon, 

2012; Jin et al., 2018). 이때 자극의 의미 수를 통제하기 

말뭉치 상의 표적 어절의 개별 빈도와 전체 빈도가 같은 어

절만을 추출하였다. 실험 조건에는 어근 길이(1음절 vs. 2음

절)와 첫음절 빈도(고 vs. 저) 변인이 도입되어 총 4가지 조

건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명사 어절은 ‘어휘형태소(어근) + 

문법형태소(조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동일한 길이의 어절은 

어휘형태소의 길이(어근 길이)에 따라 다시 여러 조건으로 

나뉠 수 있다. 이때 어근 길이에 따라 어휘 재인 시간이 달

라질 수 있다는 기존 연구(Kim et al., 2022)에 근거하여 어

근 길이를 통제하여 각기 다른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본 실

험에서는 3음절 어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1음절 어근 조건

(e.g. 개에게)을 조건 1로 2음절 어근 조건(e.g. 개미를)을 조

건 2로 나누어 자극을 선정하였다. 첫음절 빈도는 세종 말뭉

치 내에 해당 음절로 시작하는 어절의 출현 빈도 합으로 계

산하였고 어절 빈도를 통제하여 어근 길이 조건에 따라 첫음

절 빈도가 선형적인 분포를 이루도록 200개의 자극을 추출

하였다. 어휘판단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동일한 수의 유사 어

절 200개를 포함하여 총 400개의 자극을 구성했으며 유사 

어절은 첫음절을 세종 말뭉치 내에 출현하지 않는 비출현 음

절과 표적 어절 내 출현하는 두 번째 음절을 무작위로 조합

하여 구성하였다. 유사 어절의 문법 형태소인 조사의 경우, 

표적 어절과 동일한 음절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러나 실

험 이후 분석 과정에서 첫음절 빈도 분포를 확인한 결과, 

Figure 1과 같은 이봉분포가 도출되었다. 이에 첫음절 로그 

빈도 4.3 이상을 고빈도 조건으로 3.4 이하를 저빈도 조건으

로 설정하여 자극을 분류하였다. 분류 과정에서 88개의 자극

이 제외되었고 첫음절 빈도 및 어근 길이 조건 간 28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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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of first syllable frequency in Eojeol stimulus

Table 1. Examp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lexical variables of Eojeols in Experiments 1

Stem length N Example First syllable frequency (log) Eojeol frequency

High
1 28 개에게 4.68(0.27) 17.2(9.86)

2 28 개미를 4.68(0.27) 17.9(9.73)

Low
1 28 탑에서 3.04(0.25) 14.6(14.9)

2 28 탑승을 3.08(0.22) 13.5(13.4)

Statistics
p < .001 

(F = 381, p < .001)

n.s.

(F = 0.8, p = .47)

총 112개의 표적 어절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표적 어절의 조건 간 어절 빈도의 동질성 및 첫음절 빈도

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조건 간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하여 추가로 대응표본 t 분석을 통해 수행한 결과, 어

근 길이 조건에 따른 어절 빈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 

= 1.48, p = .14). 어근 길이 1음절 조건에서 첫음절 빈도에 

따른 어절 빈도 차이 또한 유의하지 않았으며(t = 0.794, p 

= .43) 어근 길이 2음절 조건 또한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

았다(t = 1.41, p = .16).

실험 절차

본 실험에서는 자극을 명사 어절로 사용하여 화면에 제시되

는 어절이 실제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어절인지를 판단하는 

시각 어휘판단과제(visual lexical decision task)를 수행하였

다. 참가자는 실험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모니터 

앞에 앉아 양손 검지로 키보드 반응키(z, 슬래쉬)를 누르도록 

안내받았으며, 반응손은 역균형화(counterbalancing) 하였다. 

실험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Figure 2). 500ms 동안 검은 

화면에 “+”의 응시점이 중앙에 제시된 후, 실험 자극이 

1500ms 동안 제시되었다. 이후 참가자가 다음 자극이 제시

되는 시간을 예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백 화면이 제시

되는 시행 간 간격(inter-trial interval; ITI)이 700ms, 

800ms, 900ms, 1000ms 중 하나로(평균 850ms) 지터링

(jittering)되었다. 만약 자극이 제시되고 난 후, 주어진 시간 

내 응답을 하는 경우 바로 다음 시행으로 넘어갔으며 시간 

내 응답이 없을 경우, 1500ms 뒤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도록 

설계하였다. 자극 제시는 완전 무선 순서(full random 

order)로 이루어졌다. 본 시행에 들어가기 전, 12번의 연습시

행(6번 일반어절, 6번 유사어절)을 통해 과제에 친숙해지도

록 하였다. 본 시행은 총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었고 블록마

다 100개의 자극으로 구성되었다. 블록 간 1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졌으며 총 실험 시간은 약 25분가량 소요되었다. 

자극 제시 통제는 E-prime 소프트웨어(버전 2.0, PA, USA)

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자극은 검은색 화면에 흰색 글

씨로 1920*1080 해상도, 60Hz 주사율의 27인치 LG 모니터

를 통해 제시되었다. 자극의 글씨체는 Times New Roman

이 적용되었으며 크기는 25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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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perimental paradigm of lexical decision task in Experiment 1

분석방법

수집된 30명의 실험 데이터는 R 프로그램(버전 4.1.2, R 

Development Core team, 2021)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첫음절 빈도와 어근 길이 변인이 어휘 판단 시간 

및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lme4 패키지

(Bates et al., 2015)의 선형혼합효과모형(linear mixed 

effects models)을 사용하였다. 선형혼합효과모형은 요인 설

계를 사용한 언어심리학 연구에서 최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이다(Jaeger, 2008; Winter, 2013; Jin et al., 2018). 기존 

분산분석의 경우, 무선변인인 피험자와 항목 변인을 고려하

기 위해 피험자 분석(F1)과 항목 분석(F2)으로 따로 진행하

였으나 위 방식은 피험자와 항목을 동시에 무선변인으로 고

려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 선형혼합효과 모형에 대한 분석 

도구로는 afex 패키지(Singmann et al., 2015)의 mixed 함수

를 사용하였다. 모형 생성에 투입된 변인은 무선 변인으로 

참가자 변인과 항목 변인이 투입되었으며 고정 변인은 첫음

절 빈도(고 vs. 저), 어근 길이(1음절 vs. 2음절), 어절 빈도

였다. 추가적으로 집단 간 어근 빈도의 큰 변산성으로 인해 

어근 빈도를 첫음절 빈도와의 상호작용 항으로 투입하였다. 

이때 어근 빈도는 동일한 어근으로 시작하는 어절의 가짓수

로 산출하였다. 첫음절 빈도와 어근 길이 변인은 두 수준을 

요인화하기 위해 R의 factor function을 이용하여 요인변수

로 변환하였다. 정답률 분석의 경우, 이분 범주변수 종속 변

수인 정답 여부에 대한 선형혼합효과모형 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논항(family = binominal(link = “logit”))을 추가로 투

입하여 분석을 진행했으며 이외의 식은 반응 시간 분석과 동

일하였다. 반응 시간 모형(1) 및 정답률 모형(2)에 대한 전체 

수식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어절 재인에서 반응 

시간 및 정답률의 차이가 첫음절 빈도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또는 어근 빈도나 어근 길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알아보

고자 한다.

RT ~ 1st freq * stem freq + EJ freq + stem length + 

(1|subj) + (1|item), 

control = lmerControl(calc.derivs = FALSE, optCtrl = 

list(maxfun = 1e+06)), expand_re = TRUE, REML = 

F)                                             (1)

ACC ~ 1st freq * stem freq + EJ freq + stem length + 

(1|subj) + (1|item), 

family = binominal(link = “logit”), method = “LRT”, 

control = glmerControl(calc.derivs = FALSE, optCtrl = 

list(maxfun = 1e+06)), expand_re = TRUE, REML = 

F)                                             (2)

위 모형에서 고정 변인으로 1st freq은 첫음절 빈도, stem 

freq은 어근 빈도, EJ freq는 어절 빈도, stem length는 어근 

길이가 사용되었으며, 종속 변인으로 모형 (1)에서는 반응 

시간(RT), 모형 (2)에서는 정답률(ACC)이 투입되었다.

결과 및 논의

참가자 및 항목에 대하여 30명 데이터에 대한 평균 반응 시

간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평균 대비 3 표준편차(M ± 

3SD)를 초과하는 데이터를 이상치(outliers)로 설정하여 분석

한 결과, 이상치에 해당하는 참가자 및 항목이 없어 모든 데

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건 별 평균 반응시간

과 정확도는 Table 2와 같다.

  반응 시간 및 정답률에 대한 선형혼합효과 모형(linear 

mixed effect model) 분석 결과는 Table 3을 통해 제시하였

다. 제시된 통계치는 각각 실험 변인별 계수(β) 표준 오차

(SE), 통계값(반응시간: t-value, 정답률: z-value) 및 유의확

률(p-value) 이다. 첫음절 빈도는 어절 재인 시간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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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verage response time (left) and accuracy (right) across the condition in Experiment 1

*p < .05, **p < .01, ***p < .001

Table 3. Result of linear mixed effect model analysis in Experiment 1

Fixed Effect Response time (ms) Accuracy (%)

Predictors β SE t p β SE z p

(Intercept) 565.85 16.94 33.4 < .0001 3.65 0.29 12.71 < .0001

1st syllable freq -12.9 5.07 -2.55   .0124* 0.79 0.19 4.12  < .0001***

Stem freq 0.01 0.03 0.46 .649 0.00 0.00 0.06 .950

EJ freq -0.32 0.35 -0.9 .368 0.01 0.01 0.91 .362

EJ len -8.86 4.88 -1.81 .073 0.25 0.19 1.34 .180

1st syllable freq x Stem freq -0.01 0.03 -0.46 .645 -0.00 0.00 -0.44 .659

Note. 1st syllable freq = First syllable frequency, Stem freq = Stem frequency, EJ freq = Eojeol frequency, EJ len = Eojeol length

*p < .05, **p < .01, ***p < .0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Reaction Times and Accuracy for each Eojeols

Stem length
Response time (ms) Accuracy (%)

M SD M SD

High
1 537.47 90.37 98.21 2.61

2 557.75 93.75 97.14 3.68

Low
1 568.43 89.37 93.33 4.67

2 578.41 85.69 90.36 7.86

Note.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촉진적 효과를 나타냈다(β = -12.9, SE = 5.07, t = -2.55, 

p < .05). 이는 제시되는 어절의 첫음절 빈도가 높을수록 제

시되는 자극의 어휘성을 판단하는 속도가 빨라졌음을 의미한

다. 이외 어근 빈도에 따른 재인 시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으며(β = 0.01, SE = 0.03, t = 0.46, p = .65), 첫음절 

빈도와 어근 빈도의 상호작용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β = 

-0.01, SE = 0.03, t = -0.46, p = .65). 어근 길이에 따른 

효과(β = -8.86, SE = 4.88, t = -1.81, p = .07) 및 어절 

빈도에 따른 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β = -0.32, SE = 

0.35, t = -0.9,  p = .37). 

  동일한 모형에 정답 여부를 범주변수로 전환하여 앞선 요

인들이 어휘판단과제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반응시간 결과 양상과 동일하였다. 첫음절 빈도는 

어절 재인 정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0.79, SE = 

0.19, z = 4.12, p < .0001). 그러나 어근 빈도(β = 0.00, 

SE = 0.00, z = 0.06, p = .95) 및 첫음절 빈도와 어근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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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of Reaction Time and Variables

1st syllable frequency(log) Eojeol freqeuncy Stem frequency

RT mean -0.336*** -0.128 -0.203*

Note. *p < .05, **p < .01, ***p < .001 

도의 상호작용(β = -0.00, SE = 0.00, z = -0.44, p = .66)

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어근 길이(β = 0.25, SE = 0.19, z = 

1.34, p = .18) 및 어절 빈도(β = 0.01, SE = 0.01, z = 

0.91, p = .95) 또한 정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앞선 결과를 요약하면, 실험 1은 3음절 명사 어절을 대상

으로 어절 빈도와 음절 수를 통제하고 어근 길이에 따른 음

절 빈도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절 빈도와 음절 수, 

어근 길이가 통제되었을 때 첫음절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반

응 시간이 빨라지고 정답률이 높아지는 촉진 효과가 나타났

다. 이는 한국어 어절을 자극으로 사용한 상관 및 회귀 분석

을 진행한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지만(Kim & 

Nam, 2018; Lee et al., 2019) 단어를 사용한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Kwon & Nam, 2011; Kwon, 2012).

  어절을 대상으로 첫음절 빈도와 반응시간 간의 상관을 알

아본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실험 1의 어절 자극

별 반응시간 평균과 로그 변환된 첫음절 빈도 및 어근 빈도, 

어절 빈도의 상관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

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반응시간과 첫음절 빈도의 유의

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실험 1의 첫음절 빈도와 반응

시간의 상관계수는 –0.336(p < .0001)이었으며 어근 빈도와 

반응시간의 상관계수는 –0.203(p < .05)였다. 이는 Kim 

and Nam(2018)에서 첫음절 빈도와 평균 반응시간의 상관계

수가 –0.277(p < .01)인 것과 더불어 Lee et al. (2019)에서 

첫음절 빈도와 반응시간 평균의 상관계수가 –0.158(p < 

.001)인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종합하면, 요인 설계를 사용

한 본 실험에서 선형혼합효과모형 분석 결과 첫음절 빈도의 

촉진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상관 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어 어

절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존의 상관 및 회귀 연구들과 동일한 

부적 상관을 보여, 일관된 결과 양상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앞선 결과는 3음절 명사 어절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험 2에서는 4음절 명사어절 자극을 대상으로 할 

때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실

험 1에서 나타난 첫음절 빈도에 따른 촉진 효과가 어절 길

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실험 2에서도 첫음절 빈도에 따

른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실험 2

실험 2는 앞서 3음절 명사 어절 시각 재인에서 도출된 음절 

빈도의 촉진 효과가 어절의 음절 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양상

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음절 수는 한국어 

상에서는 어휘 길이에 해당되는 변수로 볼 수 있으며, 어휘 

길이 역시 언어 처리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Van Petten & Kutas, 1990; Ans et al., 1998; Kim & 

Nam, 2018; Kim et al., 2020). Ans et al. (1998)에서 

제안한 다중 기억 흔적 모형(Multiple-Trace memory 

model, MTM)에서는 단어 전체 형태로서의 처리 과정

(global procedure)과 분석 처리 과정(analytic procedure)을 

통하여 어휘 재인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MTM에서 단어 전

체 형태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석 처리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분석 처리 과정은 전체 처리 과정과 달

리 순차적 처리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음절 수가 많은 단

어일수록 각 음절에 대한 순차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만큼 어휘 재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에 실험 

2에서는 4음절 명사 어절 자극을 사용하여, 실험 1에 나타난 

첫음절 빈도의 촉진적 효과가 음절 수의 영향을 받는지를 조

사하고자 한다. 실험 조건 및 절차는 실험 1과 같았다.

방  법

참가자

대학생 30명(남 13명)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모두 정상

시력을 보유한 한국어 모국어 화자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

령은 24.8세(SD = 2.9)였으며 연령의 범위는 22-35세였다. 

실험 재료

실험 2의 4음절 명사 어절 자극은 실험 1과 동일한 말뭉치

에서 자극이 선정되었다. 자극 조건별 기준은 실험 1과 동일

하였다. 그러나 실험 1의 경우, 분석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자극을 배제함에 따라 자극 수가 조건 당 28개

로 적고 어절 빈도 또한 엄격하게 통제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실험 2에서는 조건 당 50개의 4음절 명사어절 

자극을 사용하여 부족한 자극의 수를 보충하고 조건 간 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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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amp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lexical variables of Eojeols in Experiments 2

Stem length N Example First syllable frequency (log) Eojeol frequency

High
2 50 보통보다 4.88(0.12) 6.86(2.07)

3 50 보랏빛의 4.88(0.12) 6.84(2.2)

Low
2 50 탐욕으로 3.12(0.25) 6.82(4.21)

3 50 탐험대가 3.12(0.25) 6.84(4.33)

Statistics
p < .001 

(F = 1354, p < .0001)

n.s. 

(F = 0, p = 1)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Reaction Times and Accuracy for each Eojeols

Stem length
Response time (ms) Accuracy (%)

M SD M SD

High
2 540.46 71.01 97.92 1.91

3 547.76 59.53 98.31 1.85

Low
2 568.55 63.9 93.23 4.24

3 569.49 71.17 94.85 2.90

Note.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빈도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4음절 명사 어절은 어근 

길이에 따라 1-3음절로 나뉘는데, 1음절 어근에 3음절 조사

가 결합된 경우는 자극 수가 충분하지 않아 2음절(e.g. 보통

보다)과 3음절 조건(e.g. 보랏빛에)만을 도입하였다. 첫음절 

빈도(고 vs. 저)와 어근 길이(2음절 vs. 3음절) 조건에 50개

씩 분류되어 총 200개의 어절이 표적 어절로 선정되었다. 2

음절 어근 길이 조건이 조건 1로, 3음절 어근 길이 조건이 

조건 2로 설정되었고 유사어절 또한 실험 1과 동일한 방식

으로 제작되어 총 400개의 자극이 구성되었다. 자극 조건 간 

어절 빈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진행한 

결과, 어근 길이 조건에 따른 어절 빈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 = 0.046, p = .96). 첫음절 빈도 조건에 따른 어근 

길이 또한 2음절 어근 길이 조건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며(t = 

.07, p = .95) 3음절 어근 길이 조건에서 또한 유의하지 않

았다(t = 0, p = 1). 실험 2에서 사용된 어절의 자극 수, 자

극 예시, 첫음절 빈도, 어절 빈도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실험 절차 및 분석방법

실험 2의 절차와 분석방법은 실험 1과 동일하다. 

결과 및 논의

실험 2 또한 실험 1과 동일하게 평균 대비 3 표준편차(M 

± 3SD)를 초과하는 데이터를 이상치(outliers)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제외되는 데이터는 없었다. 이에 참가자 30명

의 데이터에 대한 평균 반응시간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조건별 평균 반응시간과 정확도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실험 2의 반응시간에 대한 선형혼합효과 모형 분석 결과

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먼저, 첫음절 빈도는 어절 재인 

반응시간에 유의한 촉진적 영향을 미쳤다(β = -13.16, SE 

= 3.47, t = -3.79, p = .0002). 다음으로 어근 빈도의 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으며(β = -0.06, SE = 0.04, t = -1.54, p 

= .126) 첫음절 빈도와 어근 빈도의 상호작용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β = 0.03, SE = 0.04, t = 0.7, p = .48). 어근 길이

에 따른 효과(β = 0.61, SE = 3.22, t = 0.19, p = .85) 및 

어절 빈도에 따른 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β = -1.03, 

SE = 0.9, t = -1.14, p = .26).

  반응시간 모형과 동일한 모형에 정답 여부를 범주변수로 

전환하여 첫음절 빈도가 시각 어절 재인 정답률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실험 1과 다른 양상을 나

타냈다. 먼저, 첫음절 빈도는 어절 재인의 정답률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β = 0.54, SE = 0.12, z = 4.37, p < 

.0001). 어근 빈도 및 어근 길이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

며(β = 0.00, SE = 0.00, z = 1.85, p = .06; β = 0.35, 

SE = 0.21, z = 1.64, p = .10) 어근 빈도와 첫음절 빈도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β = -0.00, SE = 0.00,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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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 of Reaction Time and Variables

1st syllable frequency(log) Eojeol freqeuncy Stem frequency

RT mean -0.27*** -0.08 -0.21**

Note. *p < .05, **p < .01, ***p < .001 

Table 7. Result of linear mixed effect model analysis in Experiment 2

Fixed Effect Response time (ms) Accuracy (%)

Predictors β SE t p β SE z p

(Intercept) 583.71 16.61 35.14 < .0001 2.3 0.6 3.86 < .0001

1st syllable freq -13.16 3.47 -3.79   .0002*** 0.54 0.12 4.37   < .0001***

Stem freq -0.06 0.04 -1.54 .126 0.00 0.00 1.85 .064

EJ freq -1.03 0.9 -1.14 .257 0.06 0.03 2.11 .035*

EJ len 0.61 3.22 0.19 .850 0.35 0.21 1.64 .101

1st syllable freq x Stem freq 0.03 0.04 0.7 .484 -0.00 0.00 -0.71 .477

Note. 1st syllable freq = First syllable frequency, Stem freq = Stem frequency, EJ freq = Eojeol frequency, EJ len = Eojeol length

*p < .05, **p < .01, ***p < .001

Figure 4. Average response time (left) and accuracy (right) across the condition in Experiment 2

*p < .05, **p < .01, ***p < .001

-0.71, p = .48). 그러나 실험 1과는 다르게 어절 빈도의 경

우, 정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0.06, SE = 0.03, z 

= 2.11, p < .05).

  실험 2에서도 실험 1과 동일하게 어절을 자극으로 한 기

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상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

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반응시간과 첫

음절 빈도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실험 1의 첫

음절 빈도와 반응시간의 상관계수는 –0.272(p < .0001)이었

으며 어근 빈도와 반응시간의 상관계수는 –0.206(p < .05)

였다. 이로써 실험 1과 2 모두 어절 자극과 첫음절 빈도 간

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2 결과, 

3음절 명사 어절을 사용한 실험 1과 동일하게 4음절 명사 

어절에서도 첫음절 빈도에 따른 촉진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실험 1의 결과와 종합하면, 한국어 시각 어절 재인에서 첫음

절 빈도의 촉진 효과는 어절 길이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결과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달리 첫음절 

빈도뿐만 아니라 어절 빈도의 정확도가 유의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실험의 자극 간 차이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실험은 음절 빈도 효과가 저빈

도 자극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근거하여 저빈도 명

사 어절만을 추출하였으며, 1500만 어절을 대상으로 수집한 

출현 빈도가 평균 6.84에 해당하는 저빈도 명사 어절만을 사

용했다. 첫음절 빈도 및 어간 길이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출

현 빈도는 통제하였으나, 첫음절 고빈도 집단의 출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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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이 2 가량인 반면 저빈도 집단의 분산이 4로 집단 간 

분산 차이로 인하여 정답률의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

다. 어절 빈도의 추정값 또한 0.06으로 첫음절 빈도의 추정

값이 0.54인 것에 비해 작은 추정치를 나타낸 것으로 볼 때, 

본 실험의 연구 결과 또한 실험 1과 동일하게 음절 빈도에 

의한 촉진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기존에 보고된 한국어 어절 재인 상에서의 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가 요인 설계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재

현되는지를 탐구하고 이러한 효과가 어절의 음절 수, 어근 

길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인 어절 빈도, 음

절 수, 어근 길이를 통제하여 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음절 빈도 효과가 어절 길이의 영향을 받

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3음절 명사 어절과 4음절 명사 어

절을 대상으로 한 두 실험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실험 1에서

는 3음절 명사 어절을 대상으로 1음절 어근과 2음절 어근 

간의 음절 빈도 효과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실험 2에서는 4

음절 어절을 대상으로 2음절 어근과 3음절 어근 간의 음절 

빈도 효과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실험 1, 2 

모두 고빈도 첫음절로 시작하는 어절이 저빈도 첫음절로 시

작하는 어절에 비해 반응시간이 빠르고 어휘 판단 정확도가 

높은 촉진 효과를 보였다. 이로써 요인 설계를 사용한 본 연

구에서 어절의 음절 수 및 어근 길이와 무관하게 음절 빈도

의 촉진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첫 번째 주요한 결과는 한국어 어절

의 시각 재인 시 음절 빈도의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다. 이는 단어 대상 연구와 상이한 결과이다. 단어를 대상으

로 한 음절 연구는 어절 대상 연구와 달리, 첫음절 빈도가 

시각 어휘 재인을 억제하며 첫음절 빈도 중에서도 토큰 계산 

방식을 적용한 빈도가 억제 효과를 일으킨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Conrad et al., 2008; Conrad et al., 2009; Kwon, 

2012). 이러한 음절의 억제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Carreiras 

et al. (1993)은 상호 활성화 모형(interactive activation 

model, McClleland & Rummelhart, 1981)의 작동 기제가 

억제 효과의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상호 활성화 모형은 시

각적 자질(visual feature), 철자(letter) 및 단어(word) 수준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각 어휘 재인 시 입력된 음절 정보에 

따라 해당 첫음절로 시작하는 후보군이 활성화된다. 활성화

된 후보군은 서로 경쟁을 일으키는데, 후보군의 수가 많을수

록 상호 경쟁이 강화되면서 표적 어휘가 재인되기까지 더 많

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하여 첫음절 빈도가 

높은 어휘들의 재인이 억제되는 것이다. 한편, Grainger and 

Jacobs(1996)는 상호 활성화 모형을 발전시킨 다중 판독 모

형(Multiple read-out Model, MROM)을 제안하였다. 

MROM은 상호 활성화 모형과 유사한 기제로 작동하나, 활

성화 수준이 역치 수준을 넘어가면 어휘로서의 반응이 산출

되며 제한된 시간 안에 역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비어휘

로서의 반응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차이점이 있

다.

  Conrad et al. (2008)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첫음절 토

큰 빈도와 타입 빈도의 효과를 비교하여 첫음절 토큰 빈도는 

시각 어휘 재인을 억제하는 반면, 첫음절 타입 빈도는 시각 

어휘 재인을 촉진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각 

빈도가 MROM 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보처리 단계가 다

르다고 제안하였다. 저자들에 의하면 철자가 조합되면서 음

절을 구성하고 어휘 내에서 음절 간 경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분절 과정은 음운 정보 처리 경로상에서 이루어지며, 

분절 과정 후에 첫음절을 공유하는 어휘 후보군이 심성 어휘

집 상에서 활성화된다. 상기의 어휘 접속 과정(lexical 

access)에서 첫음절의 토큰 빈도가 높으면 더 많은 수의 고

빈도 이웃 후보군이 활성화되고 고빈도 이웃의 표적 어휘 대

비 높은 수준의 활성화로 인하여 표적 어휘의 재인이 억제된

다. 한편, 첫음절 타입 빈도는 시각 어휘 재인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첫음절 타입 빈도가 어휘 접속 단계

가 아닌 어휘 전단계(prelexical stage)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기 때문이다. 첫음절 타입 빈도는 해당 첫음절을 공유하는 

어휘들의 가짓수로 정의되며, 타입 빈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첫음절의 전형성(typicality)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Conrad et al., 2008). 첫음절의 전형성은 어휘 전단계에 영

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첫음절에 대한 여러 후보군의 활성화

는 표적 어휘의 활성화 수준에 합산된다. 저자들은 이처럼 

합산된 활성화 수준이 어휘 반응에 대한 역치 수준에 도달하

여 어휘 재인이 촉진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더욱이, 첫음절 

타입 빈도의 촉진 효과는 고빈도 이웃의 수가 통제된 경우에

만 보고되었는데, 이는 고빈도 이웃 수의 영향력이 상쇄되어 

어휘 전단계에 개입하는 타입 빈도의 영향력이 증대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어절 대상 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다른 언어 대상 음절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어절 대상 연구(Kim & Nam, 2018; Lee 

et al., 2019)에서는 첫음절 빈도 중, 토큰 빈도를 산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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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분석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첫음절 토큰 

빈도를 주요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여 고빈도 음절 어휘와 저

빈도 음절 어휘의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첫음절 토큰 빈

도의 촉진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른 언어 대상 음절 

연구와 달리 한국어 어절에서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

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한국어 음절의 구성 방식과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는 스페인어와 유사하게 

철자-음운 간의 대응이 매우 투명한 얕은 철자(shallow 

orthography)를 가지며, 모아쓰기 체계를 사용하여 음절 간

의 경계가 다른 언어에 비해 매우 뚜렷한 언어에 해당된다

(Zagar, 2015; Kwon, 2020). 이로 인하여, 한국어의 하위 

어휘 요인은 다른 알파벳 계통의 언어와 구별되는 특성을 지

닌다. 하위 어휘 요인은 철자 단위(orthographic unit)와 음

운 단위(phonological unit)로 구분되며, 알파벳 계통 언어에

서는 두 철자(bigram)를 철자 단위로(Seidenberg, 1987), 음

절을 음운 단위로 분류한다(Carreiras et al., 1993). 그러나 

한국어는 음운 단위인 음절이 철자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의 음운 변동에 기인하는데, 한국어에서 음절의 

음운 변동은 앞의 음절이 뒤의 음절 유형에 따라서 철자 형

태와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민’이

라는 단어의 발음 형태는 ‘궁민’으로 첫음절의 음운이 실제 

표기 형태와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국사’라는 단어는 첫음

절의 음운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철자와 음운의 형태가 정확

하게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어 음절의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어 어휘의 시각 재인 과정에서 철자형 음절과 음운형 

음절이 상이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탐구

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형태 점화 어휘 판단 과제

(form-primed lexical decision task)를 사용하여 두 음절 형

태를 비교하였다(Yi et al., 2005; Bae & Yi, 2010). 예를 

들어, 점화 단어와 표적 단어의 첫음절이 철자형만 일치하는 

조건(‘국사’-‘국물’), 음운형만 일치하는 조건(‘궁사’-‘궁물’), 

철자-음운 모두 겹치는 조건(‘국민’-‘국물’), 무관련 조건(‘민

족’-‘국물’)의 행동 반응 양상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철자

-음운이 모두 일치하는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가장 빠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철자형만 일치하는 조건은 이와 유사한 반

응시간을 보고하였으나, 음운형만 일치하는 조건은 다른 두 

조건에 비해 유의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 

결과를 철자형 정보가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Yi et al., 2005; Bae & Yi, 

2010). 또한, 한국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연구에서도 음운 

단위인 음절의 철자 정보가 시각 어휘 재인에 촉진 효과를 

보인 결과가 보고된 바 있어(Conrad et al., 2009), 얕은 철

자 특성을 지닌 언어의 시각 어휘 재인에서 철자 하위 단위

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요한 결과는 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가 어근 길이나 음절 수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났

다는 점이다. 이는 첫음절 빈도가 특정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첫음절 빈도

로 다양한 길이의 어휘 후보군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어 어절의 하위 어휘 단위인 어근 길이는 어

휘 단위인 어절 빈도와 상호작용하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Kim et al., 2022). 해당 연구에서는 3음절로 통제된 동사 

어절을 대상으로 어간 길이에 따른 어절 전체의 빈도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중-저빈도 어절에서는 어간 길이가 짧

을 때 반응시간이 빠른 어간 길이의 효과가 나타난 반면, 고

빈도 어절의 경우 이러한 어간 길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Kim et al., 2022). 이에 본 연구는 동일한 하위 어휘 범주

인 음절 빈도 효과가 어근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비교하

고자 실험 1, 실험 2에서 각각 1음절과 2음절, 2음절과 3음

절로 조작하였으나 음절 빈도 효과는 어근 길이와 무관하게 

촉진 효과를 보였다. 또한, 실험 자극으로 사용된 어절이 모

두 저빈도로 통제되었음에도, 이러한 효과를 보였다는 점은 

동일한 하위 어휘 단위인 어간 길이와 음절 빈도가 어휘 단

위인 어절 전체 빈도와 달리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

사한다. 기존 한국어 명사 단어 대상 연구(Kwon & Nam, 

2011; Kwon, 2012)에서는 2음절 명사 단어를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음절 이웃 역시 2음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출된 음절 이웃의 크기에 따라 시각 

재인이 억제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기존 스페인

어 대상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Carreiras et al., 1993; Perea 

& Carreiras, 1998; Conrad et al., 2008). 철자 이웃의 경

우, Coltheart et al. (1977)는 철자적 유사성에 따른 이웃

(neighboorhood)을 제안한 바 있다. Coltheart et al. (1977)

에서 제안한 철자 이웃 Coltheart’s N은 어휘 중, 첫 철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철자를 공유하는 어휘로 정의되며(e.g. 

hive-dive), 철자 어휘 이웃은 동일한 어휘 길이 내에서 구

성된다. 즉, 기존 연구에서 보고한 이웃 관련 효과들은 어휘 

길이가 제한된 상태에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길이

를 제한하지 않은 첫음절 토큰 빈도를 사용한 본 연구의 결

과는 이러한 음절 및 이웃 효과가 어휘 길이에 국한되지 않

고 넓은 범위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한국어 어절 시각 재인에서 음절이 중요한 하위 

어휘 요인으로 기능하며, 첫음절의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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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어휘 재인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선 촉진 

효과는 음절 수나 어근 길이와 무관하게 보고되어 첫음절 빈

도가 시각 어휘 재인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한국어 어절 재인에서의 첫음절 빈도 촉진 효과는 

한국어 음절이 음운형이 아닌 철자형 하위 어휘 요인으로 기

능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휘 항목의 길이와 

무관하게 첫음절 빈도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기존 연구

와 달리 음절 이웃의 활성화가 길이에 국한되지 않고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첫음절의 

철자형 빈도와 토큰 빈도만을 대상으로 효과 검증을 하였기

에 음운 변동이 발생하는 한국어 음절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

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음운형 빈도

와 철자형 빈도에 따른 시각 어휘 재인의 양상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어휘들의 가짓수에 해당하는 타입 빈도의 영향력

을 추가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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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명사 어절의 시각 재인 시 나타나는 첫음절 빈도의 촉진 효과

권서연1, 김준우1, 이솔빈1, 남기춘1†

1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 시 음절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연구에서 첫음절 빈도는 명사 단어에서 억제적, 명사 및 용언 어

절에서는 촉진적인 혼재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촉진적 효과가 보고된 어절 연구는 주로 상관 및 회귀 연구로 진행되어, 

음절 빈도 효과에 대한 어절 연구 중 요인 설계를 적용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3음절 및 4음절 명사 어절을 대상으

로, 어절 길이, 어절 빈도 및 의미 수를 통제하여 음절 빈도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어근 길이에 따른 음절 빈도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복수의 어휘 판단 과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1에서는 3음절 명사 어절의 어근 길이를 1음

절 및 2음절로 조작하였으며, 실험 2에서는 4음절 명사 어절의 어근 길이를 2음절 및 3음절로 조작하여 첫음절 빈도 고, 저에 

따른 어휘 판단 과제 반응시간 및 정답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험 1, 2 모두에서 어근 길이와 무관한 첫음절 빈도

의 촉진 효과가 보고되었다. 이는 기존에 보고된 어절 대상 연구와 궤를 같이하는 결과이며, 단어 대상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

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어절 대상으로 음절 빈도 효과의 요인 설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어절 길이, 어근 

길이 및 어절 빈도와 무관한 음절 빈도 효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에서 음절의 중요성을 재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단어와는 구별되는 어절의 재인 과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시각 어휘 재인, 음절, 어절, 음절 빈도 효과, 요인 설계


